
바야흐로 봄이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과 함께 우리의 몸은 들로 산으로 놀러가라고

재촉한다. 이때 빠질 수 없는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혁명시대라는 요즘에

걸맞게 디카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의 초보

디카족들은 똑같은 포즈와 똑같은 구도로 사진을 찍어도 썩 마음 내키지 않

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하면 보다 예쁘게 추억에 남을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많이 찍는 인물 사진 중심으로 사진 잘 찍는 방법을 살펴보자.

■ 빛의 흐름을 알자.

사진에 있어서 빛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얼굴의 형태에 따라 효과적인 빛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

적으로는 측면광보다는 정면광이나 역광인 상태가 좋은 사진을 나타

낸다. 강한 측면광은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입체감이 살아날 수는

있으나 얼굴의 질감이 거칠어지고, 얼굴에 보기 싫은 그림자를 만들어

사진을 망치는 수가 있다.

■ 자연스러운 표정과 순간을 포착하라.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카메라 앞에 서면 표정이 굳

어져 부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다.

보통 하나, 둘, 셋이나 김치 등을 말하면서 찍지만 그로 인해 더욱

경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숫자를 세는 동시에 사진을 찍거나 가벼운

농담 등을 건네며 여러 컷의 사진을 찍는다.

생동감있는 장면이나 표정을 위해 순간 포착도 중요하다. 차렷한 정

적인 자세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행동을 기다리며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여유와 항상 사진 촬영을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욕심을 버리자.

‘사진은 뺄셈(-)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욕심을 버리고 단순화

하라는 말인데 초보자의 경우는 이것저것 많은 것을 담으려고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다. 사진 한 장에는 하나의 주제만 담는다는 생각으로

단순화 시키자.

■ 눈높이를 맞춰라.

위에서 내려찍는 하이앵글이나 아래에서 올려찍는 로우앵글도 나름

대로의 멋과 장점이 있지만, 초보자들은 멋이나 기교보다는 가장 자연

스럽고안정적인앵글부터시작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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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들을 찍을 때에는 자세를 낮춰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좋다. 어른의 눈높

이에서 촬영된 아이의 사진은 왠지 불안해보이고 왜소해 보일 수 있지만, 아이의 눈높이에 맞

춘 사진에는 아이가 더욱 통통하고 예쁘게 보인다.

■ 트리밍에 인색하지 말자.

일종의 고정관념이 사진을 찍을 때도 작용한다.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신체의 일부를 자르는

데 인색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상반신 사진 등 인물을 부각하여 사진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머리나 양팔 등을 트리밍하여 강조하면 과감하고 힘있는 사진이 된다.

■ 인물 촬영시 몸 전체에 너무 신경쓰지 않는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이다. 몸 전체가 나오게 되면 얼굴이 잘 안 보이거나 주변 배경에

인물이 가려져 식상한 사진이 되기 쉬우므로 인물 촬영시에는 얼굴을 살려주는 것이 좋다.

■ 사람은 가깝게 배경은 멀리

여행이나 나들이를 가면 기념사진을 많이 찍는다. 내가 이곳에 왔다는 일종의 증거물인 셈

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화면 가득 채운 배경과 함께 새끼손가락만한 인물은 얼굴이 너무 작아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배경과 인물 모두를 살리려면 배경 가득 구도를 잡은 후 인

물을 카메라에 가깝게 서도록 한다. 그러면 인물은 크게 부각되고 뒤로 멋진 배경이 깔릴 것

이다.

■ 적목 현상을 예방하자.

플래쉬를 이용하여 찍은 사진에는 눈동자가 빨갛게 되어 섬뜩하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

다. 이를 적목현상이라고 하고, 이는 어두운 환경에서는 동공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

해 확장되는데 플래쉬가 터지면 망막에 플래쉬 빛이 반사되어 카메라 렌즈에 빨갛게 찍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의 적목감소기능을 이용하거나 사진을 찍기 전에 플래쉬를 한번 터뜨

려 눈을 빛에 적응시킨 후 사진 찍는다. 혹은 눈에 플래쉬가 바로 받지 않도록 고개를 약간 숙

이거나 옆으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 작은 불빛도 촬영에 이용해 보자.

실내에서 촬영을 할 때에는 빛이 약하여 사진찍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플래시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실내등만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형광등은 광원의 특성상 청록색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푸르스름한 색상으로 나타나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백열등은 형광등보다 색온도는

떨어지지만 따뜻한 색인 붉은 계열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물 사진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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